호감 있는 사물로 열등감 드러내기.

사람은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누구나 콤플렉스 한가지씩은 갖고 있다고 한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하며 허물과 상처투성이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콤플렉스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콤플렉스의 원인은 잘못된 가치관 때문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작가 루이스는 악마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교의식’이라고 했다. 인간의 마음속엔 누구나 비교의식이 있는데 이로 인해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을 때에는 교만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모자랄 때에는 낙심,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다. 

이런 콤플렉스는 여러 가지 갈등상황을 만들고 남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지만 자신에게는 큰 고통을 주게 된다. 

콤플렉스는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고 가벼운 열등의식은 자신을 향상시키는 힘이 되기도 한다.

콤플렉스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영향을 배제하고 뚜렷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함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자기 주문적인 이러한 방식이 어려운 나에게 좀더 쉽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콤플렉스에 대한 해소를 위해 직접적으로 이를 노출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 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욱 커다란 스트레스와 함께 콤플렉스를 더욱 심화 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열등감을 해소하고 드러내며 주변 상황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표현방법이 필요하며 노출되는 것에 대하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없어야 할 것이다. 

드러내기 힘든 콤플렉스를 상대방이 거부감이 아닌 호감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사물로 표현함으로써 나는 좀더 쉽게 나의 열등감을 드러내고 이를 보는 이는 호감 흥미 관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콤플렉스는 소외된 나의 감성이 아닌 적극적인 자아의 표현방식으로 혹은 소통의 언어로 사용되면서 바라보는 이와 나 사이에 자연스러운 매개의 역학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콤플렉스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신체적 열등감- 청소년기가 되면서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고 그에 따라 외모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된다. 이때 남과 다르게 느껴지는 나의 모습에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정신적 열등감- 모든 일에 대한 원인을 나로부터 찾게 되는 자학적 사고,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열등감- 처음 만난 사람과의 대화단절, 언어의 문제로 인한 소통이 단절 된다.

이런 콤플렉스를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해 나가려고 한다.

콤플렉스는 내 안에 가두어두고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콤플렉스를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사물들을 선정하여 내가 느끼는 외모콤플렉스를 표현해 보았다.

어릴 적부터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머리가 조금 컸다.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큰 머리 때문에 눈에 띄었다. 그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외모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다른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상실해 갔다. 사진을 찍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고 사진을 찍을 때면 뒤쪽에 서서 큰 얼굴이 두드러지지 않아 보이게 하려고 애썼다. 얼굴이 커 보이는 것이 싫어서 머리카락으로 가리기도 했다. 

이런 외모콤플렉스를 사탕이라는 사물에 담아서 표현해 보았다.

사탕은 우리가 친숙하게 느끼는 사물들 중의 하나이다. 이런 사물에 나의 콤플렉스를 드러냄으로 나의 단점은 조금은 미화되고 콤플렉스에 대한 두려움도 거부감도 축소 된다.

사탕이라는 사물은 두드러진 머리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 되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사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했다.  

예술활동을 통해서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들을 표현해 낼 수 있다. 

감정의 표현은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시작되고 더 넓은 이야기들로 확대되어간다.

콤플렉스라는 인간이 가지는 감정을 대상화 시키고 표현 방법들을 통해서 실체화 시키고 작품화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표현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재료를 통해 감추어둔 감정들을 표출 시키고 표현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심리적인 갈등을 좁혀나가고 묘한 감정의 해소를 가져오게 한다.

